
2015년 7월 21일 화요일제20038호�� 캄보디아광주진료소를가다

봉사단원이 마을주변에연막 소독을 하고있다 하얀 연무가 생소한

듯어린이들이신기해하며뛰어다니고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캄보디아캄퐁스퓨주(州) 광

주진료소에서는 개원 1주년을 맞은 대규모 의료봉사활

동이 펼쳐졌다 광주지역 의료진들과 광주시의원 봉사

단원 수피아여고송원고학생들로구성된 청소년희망

나무 회원등 40여명은 낮기온이최고 34도를 오르내리

는무더위속에서구슬땀을흘리며진료와방역등의봉

사활동를벌였다

의료진들은 진료소와 인근 마을 등에서 이동 진료를

펼치며1000여명의환자를진료했고앞이보이지않는2

명의백내장환자수술을통해그들에게새로운빛을찾

아주기도했다 청소년희망나무 회원들은정희곤전광

주시의회교육위원의인솔아래인근고등학교에서같은

또래학생들과사생대회를갖는등교육프로그램도진행

했다 또 이들은 의료진들의 마을 이동 진료에도 합류해

마을어린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하며즐거운한때를

보냈다 광주시의원들과 봉사단원들은 인근 마을에서

이틀간방역과의류나누기봉사등을했다

특히 (사)희망나무는 이번 개원1주년을 맞

아 지난 17일 저녁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

함께음식을나누고 노래자랑등경연을

펼치며 현지 주민들과 나눔의 대동 한마

당을가지기도했다

수피아여고소속 청소년희망나무 회원들이진료소인근마을에서아이들과어울

리며즐거워하고있다

아침부터장사진 캄보디아수도프놈펜에서동남쪽으로60여km떨어진작은도시 깜풍스퓨의 캄보디아광주진료소 이른아침부터진료소를찾은현지주민들로북적이고있다

광주의 인술인정 캄퐁스퓨에 희망 심다

부부끼리 청연한방병원이상영원장과부인이은정씨가진료소내한방치료소에서현지환자

들을일일이문진하며그들에겐생소한침술이나뜸치료를하고있다

광주시의회조오섭반재신의원등이현지주민들

에게점심으로컵라면을제공하고있다

캄퐁스퓨최권일김진수기자

풍선아트
희망나무 회원들이 마을 어린이들

에게 풍선 아트를 가르쳐주고 있

다

점심은컵라면

부자끼리

소아과진료소에서 한승표

(왼쪽) 우리아동소아과원

장의아들한진호(17두

번째)군이 아버지가 써준

처방전에 맞춰 약을 전해

주고있다

동심으로

백내장수술
서정성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장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송원고 박가령

(왼쪽) 학생 등 청소년희망나무

회원들이수술을도와주고있다

신나는경험


